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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장하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던 것이 어제 일만 같은데, 곧 오차대에서의

유학생활이 끝난다니 시간의 빠름이 놀라우면서도 쓸쓸한 기분입니다. 아쉬운

마음을 안고서 이번 학기를 되돌아보며, 오차대에서의 유학생활에 대해 이야기

하고자 합니다.

처음엔 모든 게 다 낯설었습니다. 간단한 메일을 쓰는 것에도 긴 시간이 걸리

고, Moodle의 사용법을 몰라 헤매기도 했습니다. 저의 질문에 언제나 상냥히

답변해 주시고, 이끌어주신 선생님들 덕에 유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.

이번 학기의 처음엔 일본에 입국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. 결국 교

환학생의 한 학기 간 입국하지 못하고 모든 수업을 한국에서 온라인으로(zoom)

참여했습니다. 그래서 수강신청을 할 때 학부 정규과목이 대면수업으로 전환되

면 수업이나 시험에 출석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아, 주로 유학생 대상의 수

업을 듣고 정규과목은 청강을 했습니다.

유학생 대상의 수업에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과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

다. 수업은 주로 토론이나 발표로 이루어져서, 여러 의견이나 신선하고 재미있

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지금까지 한국인인 저는 만나 뵐

기회가 없었던 체코, 폴란드, 헝가리 등에서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

굉장히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. 정규과목은 [일본사개설]을 청강했습니다. 유학

생 대상의 수업보다 어렵고 해석이 힘든 부분도 많아서 수업에 따라가는 것만

으로 힘들었지만, 그만큼 보람이 있었고 항상 관심이 많았던 일본의 역사를 일

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

또한 선생님들께서 일본에 입국하지 못한 교환 유학생들을 위해 [교환학생

HR]등의 수업에서 온라인으로 일본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어주

셔서 정말 기뻤습니다. 그리고 지도교수이신 모리야마 교수님께서 초대해 주신

세미나에 참석해,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것도 소중

한 추억이 되었습니다.



오차대에선 많은 발표와 작문

과제를 했습니다. 저는 일본어

회화와 작문이 서툴러서 처음엔

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

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. 하지

만 점점 익숙해져서 짧은 기간

에 능숙해질 수 있었습니다. 지

금 돌아보면, 일본어뿐만 아니

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정

확히 전달하는 공부도 되었다고

생각합니다. 결국 일본에 입국

할 수 없었던 것은 정말 아쉽지

만, 상냥한 선생님들과 학우들

과 만나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기에 정말 즐거운 유학생활이었습니

다.

마지막으로 한 학기 간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

니다. 우선 제 지도교수이신 모리야마 교수님, 매달 보고서를 확인해 주셔서 감

사합니다. 교수님께서 주신 따뜻한 말씀이 유학생활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. 또

한 교환유학생인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신 하기와라 교수님과 마츠다 교

수님, 국제과의 오노님께도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튜

터이신 나카오 씨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, 이번 학기

에 제게 수업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


